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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아 폰세카는 암브로즈 안토니 폰세카와 리타 메리 디수자의 다섯 자녀 중 네 째였다. 형제 

세 명은 유아기에 사망했다. 세실리아는 하우라의 “복된 여행의 성모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콜카타에서 십자가의 딸 수녀회가 운영하는 성녀 아녜스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계속되는 기관지염 때문에 부모님은 세실리아를 비 가톨릭 힐 고등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시니어 캐임브리지 고등학교를 마쳤다. 대학교 이전 과정을 위해 파트나 

여자 대학에 입학했다. 아버지가 철도청에서 은퇴하면서 가족들은 자말푸르로 이사했는데 

세실리아가 노틀담 수녀들을 접하게 된 것이 이곳에서였다. 세실리아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노틀담 수녀님들과 다시 만나고 보니 수녀가 되고자 하는 이전의 갈망이 

되살아났다.”    

세실리아는 1956년 6월 15일 자말푸르에 위치한 노틀담 수녀원으로 입회했다. 1956년 12월 

15일에 착복했으며 성녀 데레사를 주보 성인으로 하여 메리 샬리네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수녀는 네 명의 동료 수녀들과 함께 서원했다.  

수녀는 노틀담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미국 클리블랜드로 파견되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클리블랜드의 존 캐롤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녀는 1965년에 인도로 돌아왔다. 첫 

사도직은 파트나의 노틀담 아카데미였다. 1970 년부터 1973 년까지는 방갈로르의 소피아 

고등학교에서 교사이자 분원 책임자로 일했다. 다음 사도직은 U.P 판트나가르의 캠퍼스 

학교였으며 2 년간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다. 마지막 교직 소임은 파트나의 노틀담 

아카데미였다. 파트나에 있었던 메리 샬리네 수녀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흥미로운 사회학과 

교사이자 매우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수녀를 기억했다. 많은 학생들이 수 년간 수녀와 연락을 

유지했다.   

1984년,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관구 본원 공동체 식구가 되어 시간제로 사목 사도직에 관여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고 파탈리푸트라 구역과 쿠리이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수녀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궁핍한 이들을 돌보았다. 메리 샬리네 수녀의 손과 마음은 선물을 받고 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열려있었다. 2013년, 수녀는 파트나의 우다얀 병원에서 위중한 

뇌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놀랍도록 회복을 잘했고 사목 사도직을 계속해갔다. 완전히 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지난 6개월 동안만이었다. 2021년 10월 29일, 수녀는 쿠리이 성가정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 보조기를 달았다. 퇴원하여 수녀원 살루스에서 말기 환자 완화치료를 받았다. 12월 13일, 

수녀의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성가정 병원에 재입원했다. 몇 주, 몇 달 내내 지속되는 고통에 대한 

메리 샬리네 수녀의 인내심은 감탄스러웠다.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다. 수녀의 대응은 언제나 

미소와 “감사”였다. 수녀는 2022년 1월 18일 오후 3시 45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 미사는 총대리인 제임스 죠지 신부와 다른 세 명의 신부가 집전했다. 코로나의 제한으로 미사 

참례 인원을 제한해야 했다. 본원 묘지의 매장식은 미사 직후였다. 메리 샬리네 수녀가 하늘에서 

사목 사도직을 이어가며 하느님의 어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